
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는 줄기가 붉은 적송이다.

나무줄기 윗부분을 이루는 가지와 잎이 달린 모양새

를‘수관(樹冠)’이라고 한다. 우리나라 적송도 지역

에 따라 크게 여섯 종류로 수관이 나뉜다. 완주 위봉

사(威鳳寺)를 중심으로 전북 산악지역에 보이는 소

나무는‘위봉형 소나무’라고 일컬어왔다. 이번에 두

차례에 걸친 위봉사 조사도 자연 위봉송에 초점이

맞추어졌다. 

위봉사는 고려 때 최용각(崔�角) 거사가 창건한

것으로보인다. 그는신라말에완주지역으로이주해

온 경주 최씨 후손으로, 묘소와 재실이 위봉사에서

지척인 대아리에 있다. ‘위봉사’라는 이름은 최 거사

가 세 마리의 봉황새가 맴돌고 있는 것을 보고 지었

다고 전한다. 봉황은 고려 말에 두각을 나타낸 그의

세 아들을 가리킨다. 따라서 위봉사는 최씨 문중의

원찰로초창되었을개연성이크다. 

완주 송광사를 돌아보고 위봉사로 가다보면 고갯

마루에서 위봉산성을 만난다. 풍패지향인 전주를 지

키고 전주사고(史庫)의 실록과 태조의 영정을 옮겨

와 보전하기 위해 임진왜란 이후에 쌓은 전주의 나

성(羅城)이다. 

산성에서보면, 위봉사뒤로추줄산(     山)이가부

좌를 틀고 있다. 가파를‘추(    )’, 험난할‘줄(    )’, 산

이름이 주는 의미와는 달리 산은 해발 524미터에 불

과하다. 하지만 그 이름이 걸맞게 느껴지는 것은 추

줄산을 시작으로 전북의 오지들이 이어지고, 백두대

간 장안산(1230미터)에서 갈려진 금남정맥이 북으로

뻗어나기때문이다. 

실망스러운 것은 추줄산을 덮고 있는 나무들이 대

부분 활엽수라는 사실이다. 위봉사 뒤에 자리한 한

뼘 정도의 푸른 솔밭도 전통의 위봉송(威鳳松)이 아

니라 왜송(倭松)이라 불리는 리기다 소나무들이다.

눈을 의심하며 다시 살펴보았더니 위봉송으로 짐작

되는 적송 몇 그루가 왼쪽 삼성각 뒤와 오른쪽 나한

전 뒤에 서 있었다.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단숨에 절

로내달렸다. 

위봉사사역(寺域)은일주문과담장을경계로경내

외로 나누어진다. 위봉사 생태모니터링도 일주문 경

내와바깥의좌우청룡백호구간을조사하였다. 

일주문-천왕문-봉서루를 이어주는 진입로 좌우

로 조경공간이 있는데, 일본에서 들어온 베니철쭉을

비롯하여 남천, 라일락, 두충나무, 중국단풍, 노무라

단풍 등 외래종이 눈에 많이 띄어 아쉽다. 수종 뿐 아

니라, 사전에 설계 없이 심은 듯 배식도 어지럽고, 식

재밀도도매우높다. 

목본 하층에도 서양민들레, 개망초, 소리쟁이, 개

쑥갓 등 귀화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타깝

다. 우리 야생화로는 개쑥부쟁이 한 포기가 봉서루

석축으로도망가서틈사이에뿌리를내리고있다. 

봉서루누하의어두운계단을오르면넓은마당가

운데 노송 한 그루가 청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. 경

내의마당조경으로심은나무들로는 소나무, 배롱나

무, 은행나무, 매화, 목련, 처진올벚나무, 능소화 등이

있다. 삼문 구간의 조경은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인

데 비해, 경내 조경수들은 소가 닭 보듯 서로 정감 없

이여기저기흩어져산만하기그지없다. 

관음전에는 해강 김규진의 글씨와 죽농 서동균이

친난초가있는편액이걸려있다. 범종루네기둥에는

개구리, 물고기, 거북 등 물과 관련된 조각이 새겨져

있다. 화재를막기위한벽사의의미로새긴것이다. 

위봉사는 다른 절에 비해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

있어서 인상적이다. 대광명전 옆에 비치된 소화전은

방화수를 공급하고, 방화사(防火沙)는 방화수로는 진

화가 잘 되지 않는 화재 때, 소화기는 초기의 진화에

적당한도구이다. 

관음전 내원을 지나 삼성각으로 오르는 계단에 줄

사철이 푸른색을 자랑하고, 삼성각 앞엔 옷을 다 벗

은 배롱나무가 누드로 서 있다. 삼성각 주위로 작은

군락을 이룬 키 큰 리기다 사이에 위봉송 몇 그루가

섞여 있다. 나한전 뒷산자락 위봉송은 수관이 제법

의젓해서위봉의원형을많이닮아있다. 

우리나라 소나무의 수관 형태는 지역적 차이, 개체

변이, 생장속도 등에 따라 동북형, 금강형, 중남부평

지형, 중남부고지형, 위봉형 등 6개형으로 구분한다.

위봉송은 수관이 좁고 줄기생장이 다소 저조하지만,

수형이전나무를닮아서곧고멋지다. 

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80년 전에 그득했던 위봉송

이 위봉사 주변에서조차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

이다. 현재위봉사주변은활엽수와외래종소나무가

판을치고있다. 활엽수림사이에듬성듬성자리하고

있는 소나무들은 위봉송이 아니라 위봉사 마당에 있

는 노송의 후계들로 보인다. 6. 25로 폐사 직전에 처

한 위봉사를 원력으로 살려냈듯이 이제 위봉송 복원

에 원력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다. 자연천이도 중요

하지만, 문화역사보존지구의 숲은 생태계획 아래 복

원되어야마땅할것이다. 

관음전 뒤쪽 출입문을 나서면 2백여 미터 가량 포

행하기 좋은 숲길이 나 있다. 식재된 잣나무 군락 빼

고는 거의가 당단풍, 산벚나무, 들메나무, 갈참나무,

졸참나무, 감태나무등활엽수들로덮여있다. 

전설에 따르면, 위봉사 창건주인 최 거사가 절터를

찾기 위해 등나무 덩굴을 잡고 위봉산에 올랐다고

했는데, 어딜돌아보아도등나무는눈에보이질않는

다. 등나무대신다래나무가한두줄기보일뿐이다.   

위로는 위봉사의 상수원구역으로 철조망들이 덫처

럼 어지럽게 얽혀 있다. 왼쪽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

있는데, 수량이나규모로보아계류급이다. 햇볕이투

영된맑은소에는버들치들이낮놀이를하고있다. 

공양간 뒤로 난 출입문을 나서면 숲길이 나 있다.

관음전뒤로난숲과는조금다른모습이다. 참나무류

로는 갈참나무, 졸참나무, 밤나무 등이 있다. 그 밖의

활엽수로는 다릅나무, 서어나무, 산벚나무, 쥐똥나무,

때죽나무, 느티나무, 생강나무, 들메나무, 물푸레나무,

팥배나무, 대나무 등이 주종을 보인다. 멀리서 보면

회색빛 활엽수 바다에 한 점 파란 쪽배처럼 소나무들

이아주드물게서있다. 수령은20년안팎이다. 

다릅나무는 높이 15미터에 줄기 지름이 1미터까

지 자라는 큰키나무이지만, 이곳에서 관찰되는 다릅

나무는 5미터 남짓한 어린 나무이다. 아까시나무와

비슷해서 나무껍질은 적갈색이다. 숲 바닥에는 노루

발풀, 까실쑥부쟁이, 산괴불주머니, 양지꽃, 점나도

나물등이파란잎사귀를여전히지니고있다. 

위봉사주변숲은생태적으로이렇다할매력이없

다. 눈에 띄는 수종도 없고, 기억해둘 만한 큰 나무도

없고, 그냥 밋밋하다. 비록 겨울 숲이라 할지라도 숲

에 들면 느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위봉사 숲은

그게 아니다. 나무들이 빽빽하면서도 삭막하고, 삭막

하면서도어지럽고답답하다. 

위봉산성 서문께에서 성곽길을 따라 추줄산 정상

으로 임도가 나 있다. 크고 작은 봉우리를 잇는 능선

임도를 걷다보면 오른쪽 산자락 아래로 위봉사가 보

이고군데군데허물어진성곽도눈에들어온다. 

이지역의출현하는식물들은사면(斜面)에따라약

간다르게나타난다. 중복아래에서는상수리나무, 졸

참나무가 우점하고, 중복 위 능선 부근에서는 떡갈나

무, 굴참나무, 신갈나무, 산벚나무 등이 주요 수종으

로 나타난다. 수령들은 20년 미만으로 모두 고만고만

해서그무렵해서산불이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. 

말똥가리가 숲 위 허공중에 맴돌고 있다. 말똥가리

는 잡목림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로서

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맹

금류(猛禽類)이다. 산지가 가까운 습지나 하천이 가

까운농경지나야산지역에서곧잘관찰된다. 

위봉사 주변에서 관찰된 조류로는 오색딱다구리,

쇠딱다구리가 보이고, 박새류로는 박새와 진박새와

곤줄박이가 관찰되었다. 노랑턱멧새와 딱새도 포르

륵 날아다닌다. 그 밖에 까치, 멧비둘기, 직박구리가

보이고, 어디선가꿩소리도들린다. 

추줄산과 이어진 운장산 일대에는 위봉사 스님이

등장하는호랑이전설이전승되고있다. 예전에는그

만큼인적이드물고숲이깊었다는이야기이다. 지금

위봉사 숲속에는 맹수 대신 개의 배설물만 눈에 띈

다. 위봉사에서는 멧토끼가 들어와 뛰어놀고, 고라니

가 들어와 헌식대의 과일을 주워 먹는 아름다운 산

중풍경은기대하기어렵다. 

글∙사진=김재일(사찰생태연구소장)

http://cafe.daum.net/templeec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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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문∙경내외 조경수 배식 산만하고 밀도 높아

화재 대비하기 위해 대광명전 옆에 소화전 비치

주요 수종 20년 미만, 말똥가리 등 다양한 조류 서식

사찰생태연구소∙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

(75) 완주 위봉사

위봉형소나무.

위봉사전경.

말똥가리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원우스님 다릅나무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강영란

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
범패 연구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-30
☎☎ 0022))776644--66006600  //  001111--99776699--88886688

불교의식(범음)수련생
범패 모 집

◆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
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
집중지도합니다.(전문으로 의식하실 분)

◆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
의식을갖추어왕성한활동하시기바랍니다.

교육과정

◆ 기초과정 : 도량석. 종성. 조석예불. 
각단예불. 삼보통청. 
중단퇴공. 각단불공.

◆ 시식과정 : 49재 및 천도재 의식.  
관음시식. 화엄시식.
상용영반. 구병시식.

◆ 교육방법 : 매주 화∙목요일
오후 3~5시, 5~7시

◆ 접수일시 : 수시접수

◆ 개 강 일 : 2007년 3월 6일

※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불 전 함


